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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셀 중대재해 참사가 발생한 지 한 달을 지나가는 시점, 오늘도 유족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진상규명의 의지를 밝히는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주부터 직접 행동을 진행하며 몸과 마음이 지친 유가족들은 내일 있을 직접 행동에 사용할 용품과 만

드는 즉시 소요되는 하늘색 리본을 준비하며 하루를 보냈다고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가 전했다.

가해자 에스코넥·아리셀의 교섭 회피, 7월 31일로 종료되는 유가족 지원 등의 소식을 접한 많은 이들이 회사와 경기도, 화성시를 비

판하고 관련한 기사, 대책위 소식 등을 SNS 공유하기, 기사에 댓글 달기 활동에 동참하고 있다.

천주교 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JPIC분과 수녀들이 방문해 물품과 기금을 전달하며 마음을 나눴고 유가족들은 감사의 마음과 당부의

마음을 담아 하늘색 리본을 전달했다.

유족들은 유족 지원 등 현황 파악을 위해 방문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유족들을 찾았다. 유족들은 용 위원에게“이러한 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사업주를 기속, 구속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를 그냥 두고 있는 정부가 문제다. 이를 해결해달라”라고 요구했고, 용 의원

은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행안부의 피해자 지원과 관련한 사항들을 살피고 점검하겠다”라고 약속하고 돌아갔다고 대

책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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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으로 이어지는 ‘추모와 다짐’의 발길

이날 추모와다짐 시민추모제는 평택에서 열린‘한국옵티칼 고공농성 200일, 고용승계촉구! 먹튀방지법 제정! 민주노총 결의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평택에 모인 민주노총 조합원들도 집회 참가 전, 후에 평택 합동분향소에 들러 분향하고 추모와 결의를 다졌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노동안전보건위원장)은 “카메라 앞에서 머리 조아리던 가해자인 아버지와 아들은 지금 어떤 행보를 보이

고 있나? 그 모습에 우리는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투쟁의 의지를 불태우게 된다. 남의 일이 아니라는 마음에 전국에서 이곳으로 마음

이 모이고 있다. 노동자에겐 국적이라는 경계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고 했다.

이 부위원장은 “저임금, 장시간, 위험한 일터를 개선해 온 것은 노동자들이었다. 그 모든 노력을 허물며 과거로 회귀하는 한국사회를

바로 잡지못해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꼭 참사의 진상을 밝히는데 민주노총이 가장 앞에서 싸우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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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연 의왕촛불행동 활동가는 “자주 오지는 못하지만 매일 대책위의 활동을 공유하고 있다. 이 무더위에 힘을 짜내 싸우는 유가족

에게 함께 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다. 힘든 처지에 있는 분들에게 더 힘을 내시라는 말을 하기가 정말 힘들지만 옆

에서 함께 작은 힘이라도 보태겠다. 포스트잇에 적힌 절절한 심경에 공감하며 이 현 실을 바꾸는데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

민중가수 최도은 추모공연 ‘끝내 살리라’,‘그대 그리운 이여’로 유가족을 위로했다.

박도현 전교조 경기지부 사무처장은“교직생활을 이곳 화성에서 시작해서 더 마음이 아프다. 희생당한 이들은 아무 죄도, 잘못도 없

다. 너무 참담하고 죄송스럽다. 유족들 의 마음을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내가 느끼는 슬픔과 분노만큼 행동하겠다”고 위로를 건넸

다.

고 이혜옥 님 유가족 사촌언니 여국화 님은“고인이 언니 이제 난 열심히 일해서 잘 사 는 일만 남았어라고 했던 말이 기억난다. 영정

사진 속 꽃다운 이들의 한을 꼭 풀어야 겠다. 가해자인 박순관 반드시 처벌받아야 하고 이를 통해 한국 사회가 더욱 안전한 사회를 만

들어야 한다. 함께 하는 유가족들 우리 잘 먹고 건강하게 버티자. 그래야 이 길 수 있다”고 유족들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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